
2015년 2월 9일 월요일A 20 중소기업

  난  2월  인투  황귀남 씨  
분 5.11%를 취 면   된 선풍기 
체 신일산  경 권 분쟁에  다음달 

열릴 정기 총이 큰 고비  될 것으  보
인다.
황씨 측은 신일산  공동 표를 맡고 

있는 김   장과 송권  부 장의  무
집 을 정 키는 데 성공 다. 법원은 
황씨 측이 제기한  무집 정 처분 
신청을  난 4일  들 다. 송 부 장
은 이사  위를  었다.  사를 맡고 있
던 정윤  씨의  무도 정 됐다.
공 이 된  표이사  는 법원에  

결정 는  무 이 맡는다. 경 권 분
쟁 상황 을 고 면 법원이  사에 이

관계   는  무 을  울  능성
이 크다. 이  무 이 다음달 정기
총을 이끄는 의장을 맡게 된다.

만 김  장은  표이사  위만 
었을 뿐 이사 를  전히 장 고 있
다.  분으  볼 때도  수관계인을 포

 김  장( 분율 14.22%)이 황씨
(13.84%) 측을 근 게 앞선다.  
변수는 김  장의 이사  기  다음달 

끝나  총에  재선   부를  어  한
다는 것이다. 기존 이사를  면 
별결의( 총 참   의 3분의 2 이상 
찬성과  총수의 3분의 1 이상 찬
성) 는 까다 운 절차를 거쳐  
만형 재선 과 신규선 은 일반결의(참  

 절반 이상 찬성)  판 름난다.
   안재광 기자 ahnjk@hankyung.com 

컨 이  난  3월  장에 내 은 ‘필 스
타일러스 플랜’은 스 폰이나 태블릿
PC에  할 수 있는 볼펜 겸용 ‘터치
펜’이다. 일반 섬유에  를  힌 전도
성 섬유를 팁(펜 )으  사용  손에 있
는 정전기  스 기기 패널까  전달
된다. 
유호현 컨   표(32)는 “기존 터치펜

에 사용된 전도성 고무와 실 콘은 팁 모
양을 만들긴 쉽 만 스 기기의 패널
에  는 느낌이 뻑뻑 다”며 “필 스타일
러스는 최  섬유  팁을 만든 터치펜
으  부 럽게 필기할 수 있다”고 말
다. 이 제품은 1월의 으뜸중 기  제품
으  선정됐다.

○전도성 섬유로 만든 ‘팁(tip)’
유  표는 “전도성 섬유  고무나 실
콘보다 전도율이  다”며 “전도율이 
으면 인체에 흐르는 정전기를 잘 전달  
장 을 끼고 터치펜을 사용 거나 패널
에 보호필름이 붙어 있어도 터치펜으  
쉽게 글씨를 쓰거나  을  릴 수 있
다”고 설명 다. 반응 도도 빠르다. 고
무나 실 콘으  된 팁은 내부  비어 있
어 패널에  을 때 찌 러 는 등 모양이 
변 되는 경우  많은데 필 스타일러스
는 전도성 섬유  팁 안까   워 이런 단
점을 보완 다.
필 스타일러스는 △기본  △뚜껑으
 팁을 보호할 수 있는 ‘킵’ △볼펜 기능

을 추 한 ‘플랜’     종류다. 이 
운데 ‘필 스타일러스 플랜’은 터치펜 팁
이 있는 펜의 반 쪽 끝에 볼펜  을 더
다.
터치펜  요 고 은 30   ·중반 남

성이다. 전체의 60%에 달한다. 유  표
는 “ 히 보험이나  동차  에 종사
는 젊은  장인들에게 인기  많다”며 

“태블릿PC  계 를 보 며 설명

고 터치펜으   명까   는 경우  많
다”고 말 다.  래   한 제품이 필 
스타일러스 플랜이다. ‘스  기기에
도형 종이 위에 도 당신의 플랜(계 )은 
계 된다’는 슬 건을 내 웠다.
유  표는 “사용  쓰기 편한 디

인에 신경을 많이 썼다”고 강조 다. 펜
의 길이는 11.4 형 둘레는 9 다. 일반 볼
펜의 평균 길이와 둘레를 측정 고형 남녀 
평균 손 크기 등을 참고  만들었다.  

○“사용자 의견 적극 반영”
유  표는 “스 기기나  변 
는  비  제품을 살 기도  고 

이기도  는  장”이 며 “ 셜 워
크 비스(SNS)나  사 홈페이  게
판에 올 오는  비 들의 의견을 

 반  제품의 기능을 향상 키고 있
다”고  다.  
필 스타일러스  즈의 슬 건인 ‘

을 수 있는  장 안정화된 터치펜’도 “터
치펜 중  장 안정화됐다.  고 사용할 
수 있다”는  비  댓글에   져왔다. 
볼펜 기능을 추 고 뚜껑을 만들어 팁
에 오염 질이  어 전도율이 떨어 는 
것을  는  등 제품  선사항은 모두  비
 의견을 반 한 것이다.
유  표는 터치펜이    중화될 것으
 내다봤다.  는 “점차 전 칠판형 전
으  바뀌고 있기 때문에 터치펜도 얼
  나  않   교 앞 문 사에 도 살 

수 있는 펜이 될 것”으  전망 다.
     추가영 기자 gychu@hankyung.com 

     컨섹의‘필 스타일러스 플랜’  

“볼펜처럼 쓰기 편한 스마트폰용 터치펜”

신일산업, 경영권 분쟁 끝나나

다음달 주총에서 판가름

밸런타인데이·설·결혼 시즌 … 주방용품 업계 “2월 잡아라”

“2월이 중요 다.”
방용품  체들이 긴장 고 있다. 몇 

년째 판매 부진과 불황에  달렸던  방
용품 계에 반전의 기  왔기 때문이
다.  내  밸런타인데이와 설 연휴에 이어 
봄 결혼 및 혼수  즌이 돌 온다.  난
 윤달(10월24일~11월21일)  결혼을 

올봄으  미룬 예비 신랑 신부  많  기

이 크다. 기 만큼 긴장 이 큰 이
유는 이번  수 즌에 판매를 늘  
않으면 장기불황에 빠질 수 있다고 보기 
때문이다.

방용품  체들은  종 한정판 제품 
출 와 할인  사형 판  이벤  등을 쏟
내며 ‘붐’을 만들기 위   쓰고 있다.
도 기 제조 체  남 기는 밸런타

인데이를 겨냥  카카오톡 이모티콘 캐
터를    은 머 (사진)을 한정

판으  내 았다. 젊은 층 사이에  인기
 좋은 카카오프렌즈 인기 캐 터들의 

사랑 이 기를 웹툰  으  담  머
에  겨  은 것. 밸런타인데이 때까  

1 일 동안만  울  요 백화점과 카카
오톡을 통  판매한다.

방 전 체  큅은 오는 13일 ‘밸런
타인데이 요 교실’을 연다.  콜릿  신 
견과류 등 건강한 재료를 이용   품 건
조기  ‘브 우니 케이크’를 만 는 이  

요 법을   는 이벤 를 연다.
방용품 제조 체  앤 도 전  

맹점과 백화점형 온 인 쇼핑몰에   사 
제품을 최  40%까  할인 판매 는 
사를 준비 다. 이번  사에   앤 은 
냄비 프 이팬 등으   성된  운 조
용품 ‘스톤  즈’를 처음 선보인다.  
  김정은 기자 likesmile@hankyung.com 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로 응모를 받고 있습
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지(event.hankyung.com)를 참조하 요.
○이달의 으뜸중기제품=△인피노의  라믹 면도기 ‘ 레이져’ 070-4820-
0588 △KYK 김영귀 환원수의 알칼리 이온수기 (031)777-3939 △빈스코프
의 올인원 커피 제조기 ‘카플라노  래식’ (02)2163-0287 △컨 의 스마트폰·
태블릿PC용 터치펜 ‘필 스타일러스 플랜’ 070-4353-6329 

유호현 컨  대표가 스마트폰·태블릿 PC용 터치펜 ‘필 스타일러스 플랜’에 사용한 전도성 섬유로 
만든 팁의 장점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 추가영 기자 gychu@hankyung.com 

터치펜 촉 부분을 전도성 섬유로

뚜껑 만들어 촉 오염  아

보험 등 30대 영업직에 인기

뉴스 카페

 스 트 의료기기 개발 앞당길
‘공용플랫폼’ 구축해 무료 제공

디 털밸 에 있는 ‘생체신호계측
기’ 제조 체인 바이오넷(사장 강동 )
이 올  상반기 중 ‘의료기기용 공용 플
랫폼’을 완성  이   의료기기  체들
에 무상으  제공 기   다. 바이오넷
은 심전계형 환 장치형 태 장치 
등을 만 는  사다.
강동  바이오넷 사장은 8일 “산 통

상 원부 우수기술연 센터(TC) 연
과제   한 의료기기용 공용 플랫

폼을  디 털밸   체들에 우선 공
할 계 ”이 며 “의료용으  쓸 수 있

는 공용  프 웨어와  웨어형 의료기
기를 포 한 외부 인터페이스용  웨
어형 유·무선  워크를 통한  원정보
스템과의 연동 스템 등이 포 된다”

고  다.
이 공용 플랫폼에는  종 의료기기를 

연결할 수 있다. 예컨  생체 신호  장
치를 비롯   음파형 내 경형 체 방측정
기형  도측정기 등이다.  별 의료기기
를 공용 플랫폼에 연결 면 결과를 모니
터나 의료 상 장전송 스템(PCS)형 
휴 폰형 프린터 등으  보낼 수 있다.
강 사장은  년 7월 창 한 한 산

단 공단의 ‘IT융 메디컬 미니클러스
터’  장을 맡고 있다.  는 “태 장
비나 환 장비형 혈 측정기형  음파
진단기 등 수많은 장비  요즘은  퓨터
와 연동돼  효과 으  환 를 관 할 
수 있는데  별 중 기 이  퓨터 
웨어형  프 웨어형 인터페이스 도 를 

모두  는 것은 너무 벅찰 뿐  니  
비능률 ”이 고 설명 다. 이어 “우
  한 공용 플랫폼을  체들에 제공
면  별  체들은  의 강점을 살  
심의료기기만  면 된다”며 “이

럴 경우 의료기기  에  는 비용과 
간을 절반 이  줄일 수 있을 것”으  
내다봤다.
강 사장은 “ 제 으  인증 은 공

용 플랫폼을 쓸 경우 인증절차도 간 화
될 수 있을 것”으  기 다.  디
털밸  내 IT융 메디컬 미니클러스터
에는 오스테오 스형 참케어형 현 인테크 
등 의료기기 유관 분  기  30 사를 
비롯   형  센터형 의료기기정보
기술 원센터( 품의 품안전처 산  
기관) 등에  된 40 명의 전문 들
이  원으  참 고 있다.   
  김낙훈 중소기업전문기자 nhk@hankyung.com 

강동주 바이오넷 사장이 의료기기용 공용 플
랫폼에 대해 설명하고 있다.   김낙훈 기자

강동주 바이오넷 사장


